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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워렌 버핏은 열 여섯 살 때 이미 사업 관련 서적을  

 수 백권 독파한 지독한 독서광이다.  

※ 워렌 버핏의 유명한 하루 일과가 있다.  

    <나는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에 나가면 자리에 앉아  

 

 
  

 
 



읽기 시작한다. 읽은 다음에는 여덟 시간 통화를 하고,  

읽을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에는 전화로 통화한다.>  

    정보싸움이 곧 투자의 성공인 주식시장에서 워렌 버핏이  

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 

이 같이 지독한 독서습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.  

 
   

3 위> 매일 다른 사람들과 점심식사를 한다  

- 하워드 슐츠  

 
 

※ 하워드 슐츠가 무엇보다 중시 했던 것이  

바로 인간중심의 경영철학.  

    그는 “회사의 최우선이 직원들이고, 그 다음이 고객이다”  



라고 말할 만큼 사람을 중시한다.  

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 

접하는 그의 습관이 이런 경영철학을 대변한다고 볼 수  

있다.  

 
※ 하워드 슐츠의 유명한 일화.  

    텍사스 지점의 한 관리자가 강도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 

발생하자 그 소식을 들은 하워드 슐츠는 그날 밤 바로 비행기를  

타고 텍사스로 가서 죽은 관리자의 가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,  

텍사스 점포를 처분한 비용을 모두 그 직원의 가족부양과  

아이들  교육비로 헌납했다. 그의 이런 사람 중심적인  

마인드가 커피 매장을 전 세계적으로  

    4 만개까지 확장시킨 힘이다.  

4 위> 해보기나 했어?  

- 故 정주영 회장  



 
 

※ 이 말은 생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, 성취했던  

故 정주영 회장의 삶을 대변하는 말이다.  

   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“이봐 했어? 해보기나 했어?”라는  

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.  

 
※ 故 정주영 회장의 또 다른 유명한 말로는  

<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>  

라는 말이 있다. 이런 도전정신과 진취적인 사고방식은  

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 

정주영 회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와 건설  

회사를 건립하게 만든 원천이었을 것이다.  

 

5 위> 사람들과 쉽게 포옹하라  



- 오프라 윈프리  

 

 
※ 오프라 윈프리는 <나는 교황과도 쉽게 포옹할 수 있다>고  

말할 만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건 낮건간에  

쉽게 다가가 편하게 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.  

    특히 출연자들과의 포옹은 토크로 풀 수 없는  

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든다.  

    오프라 윈프리의 이런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 

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따뜻하다는  

   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.  

 
※ 오프라 윈프리를 성공하게 만든 상징적인 것 세 가지!  

    1. 피부색 - 오프라 윈프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피부색이  

지금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자신감의  



상징으로 변화됐다.  

    2. 편지 - 오프라 윈프리는 팬 관리의 일환으로 직접  

팬레터에 답장을 한다.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법칙 중 하나인  

<나를 위한 강력한 지지자>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.  

 3. 자동차 - 2004 년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쇼에 참석한  

방청객 276 명에게 한화로 3200 만원 정도 가격의  

새 차를 한 대씩 선물해 화제가 됐다. 긍정적이고  

      창조적인 오프라 윈프리의 성격을 대변하는 일화이다.  
 

 

 
 


